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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인선문염송
제27권

바로보인 유마경

바른불자가됩시다
바른신앙과
바른수행의길잡이!

누구나궁금한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세계최대의공안집선문염송(禪門拈頌),
전30권중27권출간! 파릉, 향림, 동산
선사등의공안이실려있다. 
선문사상최초로대원문재현선사님이
한칙도빠짐없이평하고송하여공안
참구의길잡이역할을하고있다.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
했던유마거사의, 부처님당대를휩쓸
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트인다는유마경, 대원문재현
선사님이유마거사의의중을속속들이
드러낸번역과< 대원선사토끼뿔>로
이시대의최상승법을제창하였다.

☎ 031-5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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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룡농장: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청도불광사사찰內재배)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하수오된장, 하수오고추장은청도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䤎하수오 된장 : 1kg 5만원 䤎하수오 고추장 : 1kg 5만원
䤎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국 내 산

적하수오

1⃞ 고소득작물슈퍼도라지
- 슈퍼도라지‘씨’비닐부착 판매 : 250평기준 50만원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300원
- 종이컵 1개 분량‘씨’3만원

2⃞ 하수오씨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500원
- 종이컵 1개 분량‘씨’1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제3기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염불경력 52년 팔공산 염불소리 최종 보유자! 

음반제작,사모곡,참회곡,예불천수경,
회심곡,백발가,장엄염불 (시판중)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 교육원장 동현 합장

■ 교육과목 :

●요령목탁사용법 : 도량석,종성, 조석예불, 

행선축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전시식, 화엄시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구병시식, 시련, 대령관욕, 
시왕불공, (상가)시다림염불, 봉송편, 
방생편(각축원편)   

●작법 : 복청게, 천수바라.화 의재바라. 

오공양작법(별도)

■ 교육과정 : 전과목 10개월 (수시모집)

■ 개강일시 : 2015년 (양) 1월 28일 (음)12월 9일 (수요일) 개강
■ 교육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교재는 무료입니다.

■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문의사항 : 교육원으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문의전화 : ☎ (053)781-4200. 
H·P 010-7647-0108, 010-2542-2227

부처님의 초전법륜이 인연을 따라 신라로 전해졌

다. 아도화상에 의해서다. 아도화상이 신라에 전법

하며기승지를찾던중눈속에도복숭아꽃과오얏꽃

이 만발한 것을 보고 그곳에 절을 지은 후 도리사라

불렀다고 한다. 이 사찰은 신라 최초의 절로 전해진

다. 눈여겨볼 보물로는 세존 사리탑과 화엄석탑이

있다. 대웅전 앞뜰에 세워진 화엄석탑은 크고 작은

석재를이리저리끼워맞춘모전석탑계열로고려시

대에조성된특이한석탑이다.

도리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창건주인 아도화상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도화상은 위나라

사람인 아버지 아굴마(我塗摩)와 고구려 사람인 어

머니고도령(高道寧) 사이에태어났다. 다섯살에출

가하고열여섯에아버지나라에유학해3년을공부

한 후 고구려로 돌아온다. 하지만 당시 도교가 성했

던고구려에불만을품은어머니권유로신라에불법

을 전파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이때가 눌지왕 2년

(AD 417)으로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 법흥왕14년

(AD527) 불법이공인되기110년전이었다. 

아도화상은 서라벌서 왕실의 관심을 받으며 불법

을 설(說)하던 중 씨족 중심의 귀족들과 토착신앙을

숭배하는사람들에의해불교가배척대상이되자고

구려와 신라의 국경지대인 추풍령아래 일선군에 몸

을숨기고3년간은신한다. 

공주의병을고쳐준대가로서라벌에다시돌아와

왕이 지어준 흥륜사서 불교를 전파하던 중, 미추왕

의 사망으로 지금의 도리사 인근에 있던 모례(毛禮)

의집으로숨어들어낮에는머슴살이를하고밤에는

불법을전파한다. 그 5년동안품삯한푼받지않고

소천마리와양천마리를길러내며모례장자의큰

신망을 얻었던 아도화상은 어느 날 홀연히 그 집을

떠나산으로들어가고나중에아도를만난모례장자

의시주로한겨울에복사꽃과오얏꽃이만발한냉산

기슭에절을세우니바로그곳이도리사이다. 

신라 불교 초전법륜지이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

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숙종 3년(AD 1677년)에 큰

불이나서절이모두불타고아도화상이좌선했던산

내암자인금당암만남아있었는데그자리에세운절

이현재의도리사라전한다. 

해발 600m, 중간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절까지

걷는길은숨어턱턱막힌다. 다시돌계단올라마주친

것은 설선당(說禪堂)이다. 그 곳을 끼고 오른 편으로

돌아드는마당에는요사채를겸한양반댁사랑채같

은 태조선원(太祖禪院)이 있다. 그 옆에 아름다운 당

우하나가바로극락전이다. 높다란기단위에세워진

극락전은앞, 옆이각각세칸짜리정방형에팔작지붕

을얹은건물로서무거운지붕을떠받치는공포는다

포로얹어화려한단청을그려넣었다. 이곳이옛금당

암의법당으로19세기초에세운것으로추정한다. 

그앞에얼핏보면돌무더기로보이는석탑이덩그

러니서있다. 자태가범상치않다. 도리사석탑(보물

제470호)이다. 세월을 이기고 계절이 만든 그늘 속

에여여히서있다. 높이3.3m의고려시대의석탑이

다. 기존석탑의정형과는전혀다른이형탑(異型塔)

으로양식을따질수가없다. 땅위에길게다듬은돌

을각면마다10여개씩세워놓고그위에기단을만

들었다. 기단은각면에네모난기둥을세우고그사

이의직사각형의판석6∼7매를병풍처럼둘러세웠

는데유일한장식이자특징의하나가남면중앙부에

는문짝을조각해놓은것이다. 탑신부분은3중으로

각층마다작은석재를중첩하여얽거나짜만들었는

데상대적으로강하게축약된모습이고상륜부도간

략화 되어있다. 이 탑에서 극락전을 사이에 둔 뒤편

에 세존사리탑이 있다. 1977년 4월 이 사리탑을 해

체복원하는과정서금동육각사리함(국보제208호)

과석가모니의사리1과가발견됐다. 이사리함은현

재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사리는 도

리사의 제일 높은 곳에 새로 지은 적멸보궁 뒤에 사

리탑을장대하게만들어넣어놓았다. 

전통 고찰 도리사는 조선시대 수많은 유학자들이

머물면서 공부를했으며, 야은 길재 선생이 10살때

이사찰에서글을배운곳으로도알려져있다. 

선산도리사=김주일기자

12 제 1030 호2015년 2월 5일목요일 / 불기 2559년 테마가있는사찰기행

부처님 초전법륜 이어진 신라불교 발상지
적멸보궁이있는사찰

②구미선산도리사

1977년4월세존사리탑해체복원과정서석가모니사리1과가발견됐다. 이사리를모시기위해지어진적멸보궁이도리사제일높은곳에서위용을자랑한다.

옛금당암법당으로추정되는극락전

도리사창건주인아도화상동상

아도화상 참선한 좌선대…사적비도 있어

탑을지나면절밖으로나가는작은돌문이있고

그곳을통과해아래로내려서면아도화상이참선

했다는좌선대(座禪臺)가있다. 네개의자연석위

에대충다듬은넓은돌하나를얹어한평남짓한

돌이다. 

잠시앉아아도화상은그옛날무엇을발원했을

까상념에잠긴다. 아도화상이생명의위협을느끼

며피신해찾아든모례장자집에이르러붉은관을

쓰고 가사 입고, 조용히 참선하자 신령스런 빛이

하늘을덮었다고한다. 불교가국교로인정받기힘

들던 그때 이곳에 절집을 지은 후 불교의 싹이 봄

날복숭아꽃피듯만개하기를바랬을까상념에잠

긴다. 문화유산 해설사의 말에 의하면 주지 묘장

스님도 1주일에 2~3번 이 자리에서 참선을 한다

고귀뜸하자주변에설명을듣던관람객들이하나

둘씩그자리에앉아잠깐씩참선을한다.    

좌선대 뒤에는 아도화상 사적비(阿道和尙 事蹟

碑) 와도리사에시주한사람과논, 밭의면적을기

록해 놓은 불량답시주질비(桃李寺佛糧畓施主秩

碑)가있다. 조선효종때에세워진사적비에는아

도의 일생과 불교를 전파한 내용, 도리사를 지은

과정도새겨져있다. 아도화상이참선했다는좌선대

“도리사는 천년 고찰이지

만 절 운영만큼은 현대에 맞

게 개방적으로 하려고 합니

다. 특히 안내판부터 고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을 위해

스토리텔링이 있는 안내판으

로바꾸고있습니다.”도리사

주지묘장스님은도리사를누구나와서쉴수있

는 문화적 쉼터로 만들기 위해 분주했다. 주지로

부임 후 사찰 관람객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고작

힘들게절에올라와서머무는시간이1시간남짓

이라는것을알았다. 묘장스님은그래서사찰안

에 예비 사회적 기업인 카페‘다락’과 전통 찻집

인반야쉼터를만들었다. “카페를만들어놨더니

절에 편하게 머무는 시간이 늘더군요. 그리고 체

험 부스를 경내에 만들어 천연염색, 컵등 만들기

등 가족 문화체험 시설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처음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 직접 제가 교

육시킨포교사들이주말에4명정도자원봉사로

사찰해설도해주고있습니다.”

“사찰에머무는시간늘었죠”… 스토리텔링안내판, 카페개설등

도리사 주지 묘장 스님 인터뷰

복사꽃, 오얏꽃만발해붙여진도리사

아도화상창건…신라불교초전법륜지

태고선원, 극락전서세월의무게느껴

1977년사리탑해체복원시사리1과발견

주지 스님 추천 이것만은클릭


